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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성인애착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J시, M시 소재의 간호대학생 685명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Hierarchical regression, sobel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성인애착은 7점 
만점에 회피애착 4.80점(±0.91), 불안애착 4.51점(±0.76),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3.51점(±0.49),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
에 3.15점(±0.46)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은 대학생활적응(r=.437, p<.01), 대인관계능력(r=.585, p<.01)과 양의 관계이
었고,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적응(r=.355, p<.01)과 양의 관계에 있었다.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능력의 매개역할을 검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증가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았으며(B=.225, p=.027), 대인관계
능력이 증가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고(B=.145, p=.040), 성인애착이 높아짐에 따라 대인관계능력이 높게 나타났다(B=.396,
p=.021). 또한, 대인관계능력은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매개역할을 하였다(Z=3.560, p<.001). 이에 대
한 설명력은 34.2%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을 포함하여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investigate whether or not interpersonal competenc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85 college students located in J-si and M-si, and data were collected for 25 days from November 1 through 25,
2015.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Hierarchical regression, and Sobel 
test using SPSS 23.0. As adult attachment increased, adjustment to college life was enhanced (B=.225, p=.027); as 
interpersonal competence increased, adjustment to college life improved (B=.145, p=.040); and as adult attachment
increased, interpersonal competence increased (B=.396, p=.021). In addi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Z=3.560, p<.001). To enhance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need to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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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발달단계에서 성인기 초기에 속하며, 부모
와의 심리적 독립을 시작하며 어릴적 부모애착에서 친

구, 연인 등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성인애착이 
발달하는 시기이다[1]. 성인애착은 자신에게 신체적, 심
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특정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안정적인 경향성을 의미한다[2]. Bowlby[3]
는 애착(Attachment)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어릴적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내적작동모델

(Internal working model)을 통해 성인애착으로 이어지
며, 일 방향의 애착관계에서 애착대상과 양방향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1].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 경제적 자립, 

인생관을 확립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준비하는 시기로, 
특히 자신과 친밀한 대상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성인애착

이 발달하기 시작하며,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는 새로운 
환경인 대학생활에서의 적응은 중요하다. 대학생활에서
의 성공과 실패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며 

직업의 선택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

게 있어 대학생활적응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4]. 그러나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의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대학입학 후 이전과 갑자기 달

라진 환경 속에 다양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

게 되고, 일상생활스트레스나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5]. 특히, 학업과 진로 관련영역에 있어 선택
과 책임이 증가하게 되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
화를 겪게 된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으로는 학점이수, 시간관리, 진로 및 취업과 관련
된 고민 등으로 나타났다[6].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 임상실습과 국가고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 과중한 학과 공부와 과
제 등으로 대학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7]. 게다가 전공과정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지원한 학생
들의 적성불일치는 대학생활적응 곤란과 전문직 자아개

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8], 특히 대학생의 심리
특성 중 성인애착은 대인관계, 대학생활적응 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9][10].
청소년기 이후에 형성된 애착관계는 영유아기 애착과 

비교해서 애착대상에 대한 신체적 접근의 빈도와 강도가 

감소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대상이 안전기지가 
되므로[11]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안
정적인 성인애착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애착연구에서도 낯설고 새로운 환경인 대학

생활에서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관계가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9].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서 회피애착,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2], 불안정애착 유
형은 안정형애착 유형보다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즉, 성인애착이 대인관
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 유용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간호는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는 학문으로서, Peplau[13]

는 간호를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

적 대인관계 과정으로 보았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과 치료적 관계형성을 맺으며, 
건강관리팀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임상현장에서 간
호사는 대상자와의 대인관계능력이 요구되는데, Kim[7]
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대상자 

욕구만족도가 높았고,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간호사는 역
할수행 자신감이 높고, 이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능력은 향후 간호직무 수행과도 관련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
관계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14][15], 성격유형, 자아탄력성
[16], 부모와의 애착관계[17][18], 대인관계[8] 등이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초기 중요한 발달의 
지표가 되는 성인애착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성인기 애착발달을 시작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

고, 두 변수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역할을 규
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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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응을 확인하여 취약계층에 속한 간호대학생을 파

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
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
고,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
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

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
학생활적응을 파악하고,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역할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애착, 대인관계
능력,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과
의 관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
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확인하고,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
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

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 M시 소재 3곳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723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
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685부를 
최종분석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G Power 3.1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05, power 0.95, 효과크기 
0.15를 기준으로 최소표본수가 172명으로 산출되어 대
상자수는 충분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일반적 특성 7문항, 성인
애착 36문항, 대인관계능력 18문항, 대학생활적응 25문
항으로 총 86문항의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이다.

2.3.1 성인애착

성인애착척도는 Fraley, Waller & Brennan[19]이 개
발한 성인애착유형검사인 ECR-R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을 Kim[2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친밀관계경험검사를 사용하였다. ECR-R은 총 36문항이
며, 불안 하위척도 18문항, 회피 하위척도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불안은 타인으로부터 거절과 버림받는 것
을 경계하는 차원이며, 회피는 타인과 가까워지거나 의
존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차원이다. 이 도구는 1점
에서 7점까지의 7점 Likert형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점수를 역변환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회피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애착이 긍정
적인 것을 의미한다. Kim[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은 불안 .89, 회피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불안 .91, 회피 .88이었다. 

2.3.2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은 Gurney[21]가 개발한 대인관계변화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를 Moon[22]이 
번안한 것을 기초로 Chang[2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RCS는 총 18문항으로 의사소통 3문항, 신
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4문항, 
이해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1점에서 5
점까지의 Likert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만한 대
인관계능력을 의미한다. 

2.3.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Baker  & Siryk[24]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Lee[25]가 수정․보완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
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의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요인 별로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Likert형 척도이다. 
Lee[2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이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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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competence Adjustment to college 
life avoidance anxiety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Male 130 19.0 4.62±0.87 1.674

(.096)
4.92±0.96 1.674

(.096)
3.55±0.55 0.898

(.371)
3.31±0.52 4.16 

(<.001)Female 555 81.0 4.48±0.73 4.77±0.89 3.50±0.47 3.11±0.44
Grade 1sta 203 29.6 4.45±0.71

5.384
(<.001)
c>a,b

4.77±0.92
0.568
(.636)

3.51±0.44
5.927

(<.001)
c,d>b

3.17±0.42
1.44

(.230)
2ndb 163 23.8 4.37±0.82 4.74±0.87 3.38±0.49 3.13±0.44
3ndc 166 24.2 4.69±0.72 4.83±0.94 3.57±0.49 3.18±0.55
4ndd 153 22.3 4.53±0.77 4.85±0.90 3.58±0.51 3.09±0.44

Age 20 - 23 605 88.3 4.50±0.75
0.717
(.488)

4.77±0.91
3.053
(.048)

3.49±0.46
2.431
(.089)

3.13±0.44
5.17

(.006)24 - 27  72 10.5 4.61±0.88 5.02±0.90 3.62±0.64 3.31±0.55
>28   8 1.2 4.47±0.36 5.12±0.77 3.65±0.62 3.06±0.93

Select 
motivation

voluntarya 295 43.1 4.61±0.80
4.21

(.006)
a>d

4.93±0.92
3.942
(.008)

3.58±0.50
3.998
(.008)

3.26±0.46
10.712 
(<.001)

employmentb 250 36.5 4.41±0.7 4.67±0.88 3.44±0.48 3.08±0.44
advice of peoplec 135 19.7 4.51±0.70 4.75±0.93 3.49±0.45 3.03±0.46
Etc.d   5 .7 3.89±0.77 4.73±0.47 3.37±0.38 3.15±0.12

College 
life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a  19 2.8 4.03±0.47
10.1

(<.001)
a,b>e

4.40±1.13
6.007

(<.001)
a>e

3.43±0.46

5.97
(<.001)

2.42±0.57
46.328 
(<.001)

a,b>c,d,e

dissatisfiedb  85 12.4 4.29±0.57 4.49±0.76 3.39±0.47 2.93±0.30
usaullyc 316 46.1 4.42±0.71 4.77±0.90 3.46±0.47 3.05±0.39
satisfactiond 219 32.0 4.73±0.83 4.94±0.88 3.63±0.49 3.37±0.41
very satisfactione  46 6.7 4.64±0.91 5.08±1.06 3.55±0.51 3.42±0.60

Best friend 
number

<5a  33 4.8 4.33±0.74 18.846
(<.001)
b,c>a

4.64±0.90 9.988
(<.001)
b,c>a

3.42±0.49 12.175
(<.001)
b,c>a

3.08±0.46 6.073
(.002)
c>a

5~9b 518 75.6 4.65±0.69 4.93±0.88 3.58±0.45 3.19±0.45
>10c 134 19.6 4.75±0.88 4.99±0.94 3.63±0.51 3.24±0.46

: scheff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competence, adjustment to college life subject’s
(N=685)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11
월 25일까지였으며, 연구자가 J시, M시 지역의 중소도
시에 소재한 간호학과의 학과장에게 연구허락을 구한 

뒤, 직접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동의서를 받고 설문

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개별봉투에 설문응답지와 동의서

를 함께 수거하여 밀봉 처리하였다. 총 723부가 회수되
었으나, 이 중 응답에 불성실한 자료 38부를 제외한 총 
685부(94.74%)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참여에 동의

한 모든 학생들에게 설명문을 배부하고 동의서를 받았

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대상자
에게 조사도중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응답결과는 오직 순수한 연구목적으
로만 사용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종료 후 3년
이 지나면 자료를 모두 소각함을 알리고 모든 대상자에

게는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

였다.

2.6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
율을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애착, 대인관계
능력,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
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성인
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으로 확인하였다.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

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26]의 매개효과 검증을 사용하여 총 5단계로 매
개효과를 확인하였고,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19%, 여자는 81%로 여자가 많았고, 학년
은 1학년 29.6%, 2학년 23.8%, 3학년 24.2%,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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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였다. 나이는 20-23세가 88.3%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학과 선택 동기로는 자발적 43.1%이 가장 높았다. 
대학생활만족도는 보통이 46.1%로 가장 많았고, 친한 
친구 수는 5-9명이 75.6%로 가장 많았다.
성인애착 중 회피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으로 학년(F=5.384, p<.001), 간호학과 선택 동기
(F=4.21, p=.006), 대학생활만족도(F=10.1, p<.001), 친
한 친구 수(F=18.84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불안애착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은 나이
(F=3.053, p=.048), 간호학과 선택 동기(F=3.942, p=.008), 
대학생활만족도(F=6.007, p<.001), 친한 친구 수
(F=9.988, p<.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 학년(F=5.927, p<.001), 
간호학과 선택 동기(F=3.998, p=.008), 대학생활만족도
(F=5.97, p<.001), 친한 친구 수(F=12.175, p<.001) 이었
다.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으로 성
별(t=4.16, p<.001), 나이(F=5.17, p=.006), 간호학과 선
택 동기(F=10.712, p<.001), 대학생활만족도(F=46.328, 
p<.001), 친한 친구 수(F=6.073, p=.002)가 있었다.

3.2 대상자의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 

적응의 점수

본 연구대상자의 성인애착은 평균평점 7점 만점에 회
피애착의 점수는 4.80점(±0.91), 불안애착은 4.51점
(±0.76)이었고, 대인관계능력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51점(±0.49)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은 평균평
점 5점 만점에 3.15점(±0.46)이었다(Table 2).

Table 2. Mean of variables for the subjects 
(N=685)

Variables Categories Mean ±SD

Adult 
attachment

Avoidance 4.80 ±0.91
Anxiety 4.51 ±0.76

Interpersonal 
competence

Communication 3.51 ±0.65
Trust 3.53 ±0.59
Friendliness 3.60 ±0.61
Sensitivity 3.47 ±0.72
Openness 3.39 ±0.57
Understand ability 3.58 ±0.64
Total 3.51 ±0.49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ademic adaptation 2.91 ±0.63
Social adaptation 3.36 ±0.54
Emotion adaptation 3.15 ±0.77
Physical adaptation 3.10 ±0.56
Attachment to the university 3.18 ±0.66
Total 3.15 ±0.46

3.3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인애착은 대학생활적
응(r=.437, p<.01)과 대인관계능력(r=.585, p<.01)과 양
의 관계이었고,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적응(r=.355, 
p<.01)과 양의 관계에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685)

Variable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competence

 Adjustment to 
college life

Adult attachment 1

Interpersonal 
competence .585** 1

Adjustment to 
college life .437** .355** 1

*: p<.05, **: p<.01

3.4 대상자의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

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Figure 1, Table 4와 같다. 
성인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인관

계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26]
가 제안한 절차를 사용하였다.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대학

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3단계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성인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력(B=.283, p=.022)이 유의하였다. 즉, 성인애착이 높
아짐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성인애착이 대학생활적응
에 미치는 영향력(B=.225, p=.027)과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B=.145, p=.040)이 유의
하였다. 즉, 성인애착이 높아질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
아지고,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질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성인애착이 대인관
계능력에 미치는 영향력(B=.396, p=.02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인애착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효과(.283)와 직접효과(.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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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했을 때(.283-.225=.058), 총 효과가 크므로 부분
매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0과 
다른가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Z=3.560, 
p<.001). 따라서 대인관계능력은 성인애착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의 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34.2%이었다.

Fig. 1. Mediating Model

Table 4. Mediating Effect                 (N=685)
Step Model B(SE)  t F 

1
step

Adult 
Attachment →
Adjustment to 
college life

.283
(.022) .437 12.697*** 161.213*** .191

2
step

Adult 
Attachment →
Adjustment to 
College life

.225
(.027) .348 8.281***

88.551*** .206
Interpersonal 
competence →
Adjustment to 
College life

.145
(.040) .152 3.612***

3
step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competence

.396
(.021) .585 18.828*** 354.495*** .342

*** : p<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
학생활적응을 파악하고,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자 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인애착의 회

피애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학년, 간호학과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도, 친한 친구 수 등으로 나타났고, 불안애

착은 나이, 간호학과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도, 친한 
친구 수였다. 특히, 간호학과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
도, 친한 친구 수는 회피애착과 불안애착 모두에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회피애착
이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타인을 신뢰할 수 없

고 친밀한 관계에 가치를 두지 않는 성향과 관련이 있으

며,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나
타내는 불안애착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 하겠다[1].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발달이 취약할 것

으로 예상되는 요인인 자발적으로 간호학과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대학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 친한 친구 수가 
적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위

한 성인애착 증진 프로그램 적용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한다. Lee et al.[8]의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대학생의 대
학생활만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대학생활적

응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 

특성으로 학년, 간호학과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도, 친
한 친구 수로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를 조
사한 Kim, Park & Ha[27]의 연구에서는 친구 수, 동거
형태, 학년, 용돈,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친구수가 많을수록, 3학년에
서 대인관계가 높게 나타난 점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했

다. 본 연구에서는 2학년이 대인관계능력 점수가 다른 
학년에 비해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전공교과목을 시작
하면서 조별과제, 학업량 증가 등으로 성적에 대한 스트
레스가 많아진 까닭으로 생각된다. 특히,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15], 성
적이 부진한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스터디그룹 지원 

등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프로그램 제공

과 간호대학생이 2학년 시기에 대인관계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과목의 편성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영역 중 개
방성이 가장 점수가 낮았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이 국가
고시나 취업 등으로 학업량이 많고, 전공교과목의 경우 
수업방식이 대부분 강의식 수업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상대평가로 인해 성적에 예민하기 때문에 개방적인 대인

관계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Oh[15]의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전공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는데, 전공교과목을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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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시기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대인관계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개방
적인 의사소통술 교육과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개방적인 수업방식의 개선이 대인관계능력 향상과 대학

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한편, 친한 친구수
가 적은 경우에는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 새로운 타인과

의 관계형성에서 더 어려움을 느끼리라 생각된다. 본 연
구결과에서도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가 많을수록 성인애

착이 높고,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
이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동아리 활동이나 

멘토-멘티의 선후배 관계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6][28].
본 연구결과,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

로는 성별, 나이, 간호학과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도, 
친한 친구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Oh[15]의 간호대학생 
대상 대학생활적응 연구결과인 학년별, 성별, 동아리활
동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이 높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

거나 다른점이 있었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중 나이가 24-27세인 경우가 가장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았고, 28세 이상인 경우 점수가 가장 낮
았다. 이는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늦은 나이에 간호학과
에 재입학하거나 편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만학자
의 경우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므

로 학과적응 프로그램제공과 지도교수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지속적인 면담이나 대학생활 오리엔테이션 제공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 대학생활만족
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이 긍정적일수록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성인애착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낮게 나타난 
Lee & Cho[29], 성인애착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다고 보고한 Kim & Lee[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대학생의 애착이 대학생활에서 안

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Jang[9]과 성인애착과 대인
관계의 관련성을 보고한 Kim[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였다. 본 연구결과는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을 증
진시키기 위해서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 발달이 중요한 

요소가 됨을 시사해준다. 한편, Lee & Cho[29]의 연구
에서 공감능력이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에게 공감능력을 향상시키

는 프로그램이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

리라 생각된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에서 
대상자와 치료적 의사소통술 능력이 요구되고, 친밀한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필요하므로 성인애착발달이 중요

하다. 또한, 성인애착의 두 가지 차원인 회피애착과 불안
애착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성인

애착발달이 취약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형

성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대
학생의 애착과 대학생활적응에서 양의 관계를 보고한 

Sung[17]과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대학생
활적응 관계를 조사한 Kim & Lee[6]와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한 Cho & Seo[30]의 연구에서 성인애착 중 애
착불안이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 

유사했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Kawg[14]의 연구에서 자존감으
로 나타났고, Lee & Joen[16]은 낙관적 태도였다. 자존
감과 낙관적 태도는 성인애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인애착의 증진으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을 

향상시켜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성
격에 영향을 미쳐 대학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우관
계가 대학생활적응과 양의 관계에 있다고 한 Jang, Chun 
& Ham[31]의 연구결과와 대인관계가 대학생활만족과 
양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한 Lee et al.[8]의 결과를 지지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대

인관계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변수 사이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

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에서 
양의 관계를 보고한 Kim과 Lee[6], 성인애착이 대인관
계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한 Lee & Cho[29],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

고한 Jang el al.[31] 등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
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일반적 특성 중 차이를 

보인 변수를 중심으로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인애착
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매개역할

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특히, 친한 친구가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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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능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간호 대학생들에

게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

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대인관
계능력,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하고, 성인애착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매개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의 
회피애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학년, 간호학과 선택 동
기, 대학생활만족도, 친한 친구 수 등으로 나타났고, 불
안애착은 나이, 간호학과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도, 성
적, 친한 친구 수였다.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주는 일반
적 특성은 학년, 간호학과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도, 
친한 친구수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은 성별, 나이, 
간호학과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도, 친한 친구 수였다.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변수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또한,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역할을 

검증한 결과, 성인애착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았
고,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애착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
이 높게 나타났다. 즉,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
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으며, 설명
력은 34.2%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서 성인애착 증진과 대인관계능력을 향

상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
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대상자들은 
일부지역 소재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

로 추후에는 보다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을 포

함하여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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